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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금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른아침에 주신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마6:14~15)』라는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은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과 의무감을  
마음에 더욱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비유로 인용해 주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18:21~35)”처럼, 
우리가 20만년(만 달란트)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단번에 전부를 탕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준행하며 오늘도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부흥사경회(9/10~12)를 통해,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강사이신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문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사경회 주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생명 기쁨나눔주일(10/20・10/27)을 맞이하여 1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당일 초청된 귀빈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2)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3)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4)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308장 – 내 평생 살아온 길

(1)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 봅니다

(2)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3)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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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 마6:14~15 >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 참고의 말씀 < 마6:12 / 마18:35 / 마18:33 / 마5:7 >

◽ 마6:12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마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 마5:7 [팔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